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금일(8.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은행을 방문하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났다.

   구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번 만남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정책공조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먼저, 현재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경기는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미국 무역정책 등으로 글로벌 교역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등 대내외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설명하였고, 한국의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은행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제언을 해주길 요청하였다. 이 총재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한국은행의 연구역량 등을 활용해 이러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화답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경제여건 하에서 거시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정책 조합(Policy Mix)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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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이창용 한은총재 회동 결과
-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한국은행 첫 방문
-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정책공조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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